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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와 중앙
종회 의원 스님들이 제주 강정마을을 방문
해 제주국제평화회의에 참석했다. 
제주 국제평화회의는 강정마을회, 주제

포럼C,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제주범대위, 제주해군기지 저지를 위
한 전국대책회의, 평화네트워크, 민주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제주평화의섬 실현
을 위한 천주교 연대, 조계종 자성과 쇄신
결사추진본부 화쟁위원회 등의 공동주최
로 열렸다. 
화쟁위와 중앙종회 지홍 지현 법안 적천

스님, 자성과쇄신결사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2월 24~25일 강정마을을 방문했
다. 스님들은 24일 제주 4ㆍ3 평화공원에
서 열리는 제주 국제평화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는‘강정을 생명평화마을로, 제주
를 세계평화의 섬으로’를 주제로 미국 일
본 유럽 등 해외 평화운동가와 전문가, 강
정마을 주민들을 포함한 국내의 평화운동
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도법

스님은‘강정 마을에 생명평화의 꽃을 피
우게 합시다’라는 내용으로 인사말을 전
했다.
도법 스님은 인사말에서“해군기지를 건

설하려는 경찰과 해군은 구럼비 해변에 펜
스를 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
다. 강정마을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외
면하면 한반도 구성원들이 꿈꾸는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홍 스님 등 종회의원 스님들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 평화적 해결만
이 정답입니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낭
독했다. 
스님들은“중생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동체대비행을 다하지 못한 불교계의 오늘
을 참회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갈등과 고통
의 멍에를 벗겨줄 주체는 주민도, 활동가
도 아니고 바로 정부다”라며 정부의 변화
를 촉구했다. 또“정부는 일방적 공사강행,

사법처리 등 극단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평화를 지
킨다는 명목으로 반평화적인 방법을 동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평화를 깨는 행위이
다. 해군기지 백지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국제평화회의는 문정현 신부의‘새로운

시작을 위하여’와 강정마을 주민들의‘제
주평화선언문 낭독’으로 마무리 됐다.
스님들은 평화회의 참석 후 강정마을로

이동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25일 아
침 해군기지 건설 현장인 구럼비 해변을
방문했다.
이에 앞선 17일, 화쟁위원회와 불교시민

사회네트워크(상임대표 퇴휴), 정의평화불
교연대(공동대표 이은봉, 최연, 우희종)은

‘쌍용차 희생자를 위한 천도재 및 정리해
고ㆍ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법회’를
서울시청 앞 대한문에서 봉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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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中에서

1943년 경남 거창 출생. 1972년 <현대문학>으로 등단.
시집 <오래 말하는 사이> <열애> 등.

신달자시인은…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20호 불국사 다보탑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가 유사
종단 및 단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고 매년 부처님오신날 실시하던 기원법
회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기하기로 결
정했다.
종단협은 2월 22일 AW센터에서‘제48

차 정기총회 및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올
해 주요안건과 예산안을 승인했다. 
종단협은 특히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

령 선거가 치러질 올해, 유사명칭 단체가
난립할 경우 불교계의 위상 실추가 우려된
다며 관련 규정을 정관에 신설키로 했다. 
유사종단 및 유사단체는 종단협에 가입

하지 않은 불교계 군소종단들이 회원종단

의 명칭을 유사하게 사용하거나 단체를
결성해 회원종단과 본회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종단과 단체를 지칭한다. 
이날 종단협은 한국불교종정협의회, 대

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대한불교종단총
연합회 등을 유사단체로 제시했다. 또, 종
단협 회원사 간부가 유사단체 및 기구에서
임원활동을 하는 경우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회원 가입을 신청한 정토종에

대해서는 가입을 승인했다. 
종단협은 1980년대부터 매년 부처님오

신날이면 대통령을 초청해 국가발전을 기
원하는 법회를 개최해 왔다. 지난해 현 정
부의 불교폄하가 계속되면서 행사를 보류
했으나, 올해에도 기원법회 봉행을 유보
키로 했다. 박기범기자

종단협, 유사단체 난립 적극 대처

2012년정기총회및이사회

조계종 前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49재
가 2월 1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49재에는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총무

원장 자승 스님, 최광식 문화체육부장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일본불교 관계자들
과 종단 대표, 손학규 前 통합민주당 대표,
박세일 국민생각 대표, 홍준표 前 새누리
당 대표 등 2500여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

운데 엄수됐다.
49재가 끝난 후에는 불자들이 지관 스

님의 사리를 친견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
됐다.
지관 스님은 1월 2일 서울 정릉동 경국

사에서 지병인 폐질환으로 인해“무상한
육신으로 연꽃을 사바에 피우고 헛깨비
빈 몸으로 법신을 적멸에 드러낸다”는 사
세게(辭世偈)를 남기고 법랍 66년, 세수
80세로 입적했다. 주성원기자

단일사찰로는 최초로 서울 조계사(주지 토진)가 대학생 해외
봉사단을발족했다. 조계사는불자들이대웅전을가득채운가

운데대학생회해외봉사단‘가피’발대식을2월22일개최했다. ‘가피’는15명의대학생으로구성
된조계사제1기대학생해외봉사단으로조계종교육조직국장지견스님(사진왼쪽)과2월22~28
일6일간캄보디아로봉사활동을떠났다. 주성원기자

“스님교화만대에빛날것”

지관스님 49재 봉행

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오현)는‘정
치와 종교, 뗄 수 없는가’를 주제로 3월 6
일 오후 1시 30분부터 만해NGO교육센터
에서 2012만해축전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제1부에서는‘정교유착 어떻게 끊을 것
인가? ‘과학에 묻는다’를 주제로 장대익
서울대 교수가 발제한다. 
제2부에서는 사랑의 교회 특혜 시비를

주제로 허진민 변호사가 발제한다.
(02)2278-1141 박기범기자

정치와 종교의 바른 길을 모색한다
만해축전 심포지엄

화쟁위·종회의원“강정마을에 평화를”

지홍스님이강정마을문제의평화적해결을촉구하는성명서를낭독하고있다.

제주국제평화회의 참석

해군기지 백지화 성명 낭독

“강정마을해군기지문제

평화적해결만이정답”

“부처님가피를세계로!”


